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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22(목)�요한삼서� 1장� �진리�안에서�행할�것

요한�삼서는�성경에서�가장�짧은�책입니다(219개 단어).� �

예수님에�대한�직접적인�언급이�전혀�없는�책이지만,

편지의�수신인인�가이오는�복음을�이해할�뿐�아니라

깊이�체화된�신앙과�삶으로�살아가고�있었습니다.

(1:1-4)

당시�순회선교사들이나�여행�중인�그리스도인들은

각�지역에�있는�교회와�성도들에게�도움을�받았습니다.

그들은� ‘예수’의�이름으로�인해�각종�위험에�노출되며

이방인들로부터�공격의�대상이�될�수�있었습니다.

교회는�전도�사역자들이나�그리스도인들을

한마음,�한뜻으로�환대하며�보호하고�섬겼습니다.

사도들은� 2일,�일반�그리스도인들은�최대� 3일�정도

교회와�성도들에게�숙식을�제공받을�수�있었습니다.

서로의�사역과�섬김이�아름답게�지속될�수�있도록

공동체가�함께�정한�규칙들이었습니다(디다케).

가이오는�좀�더� ‘너그럽게’�그들을�섬겼습니다.

예수�안에�한�형제자매�된�자들에�대한�관심과

진심어린�사랑에서�나오는�행동이었습니다(1:5-8).

“자녀들아�우리가�말과�혀로만�사랑하지�말고

행함과�진실함으로�하자(요일 3:18)”

요한은�그가�진리�안에서�행한� <사랑>을�기뻐하면서,

더불어�진리�안에서� <단호할�것>에�대해�권합니다.

사랑이라는�명분�안에�잘못이�방치되지�않도록

죄와�악을�단번에�끊을�것을�당부합니다.

(1:9-11)

복음이�나의�온�몸에�체화되었습니까?�

❶ 이해할�뿐�아니라�행동으로�실천하고�있습니까?
❷ 진리�안에서�사랑할�것과�단호할�것을�분별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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